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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대전환 시대가 열렸다. 

한반도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상황이 매우 크게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2019년 2

월 베트남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가 불안과 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20 19년 현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길에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과제는 1950

년 시작된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다.  인도적 대북지원을 포함한 남북 간 

모든 종류의 교류와 협력이 중단되고 대화조차 단절된 상황에서, 남한의 종교는 북한과 미

국 사이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자 역할과 남한과 북한 사이의 단절된 대화를 잇는 촉진

자 역할에 앞장설 수 있다.

주제어:  한반도 대전환, 전쟁 종식, 평화 만들기,  종교의 역할. 중재자, 촉진자.

*  이 논문은 2019년도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2019.11.22., 동국대학교 덕암세미나실)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2019년 원광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다.

** 원광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pbpm @ hanm 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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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반도 대전환과 불안정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대전환 시대가 열

렸다. 한반도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상황이 매우 크게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네 가

지를 꼽아본다.

첫째, 1945년 들어선 73년짜리 한반도 분단체제가 무너지고 통일의 길이 열리게 됐

다.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1945년부터 유지해온 한반도 분단 상태에서 벗어나 통일의 문턱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남한 정부의 통일정책 제1단계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공존이 시작되었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실질적’ 통일까지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다.

둘째, 1948년부터 시작된 70년짜리 적대적 북미관계에 변화가 생겼다. 북한과 미국

이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두 나라가 1948년부터 지속해온 적대관

계를 끝내고 국교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셋째, 1950년 시작된 한국전쟁이 69년 만에 완전히 끝나게 됐다. 전쟁을 종결하고 

“안정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 싸우고 

어정쩡하게 멈추거나( ) 쉬고 있는( ) 비정상에서 벗어나 65년 만에 종전(

) 선언과 평화협정을 불러오기로 했다.

넷째, 1993년 불거진 25년짜리 북핵문제가 풀리게 됐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로 합의함으로써, 1993년부터 한반도 안팎에서 

갈등과 긴장을 불러온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미국의 

핵위협’과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가 ‘평

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지게 됐다.1)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가 불

안과 위기에 휩싸이고 있다. 역시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북미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짐으로

써 남북관계 진전까지 가로막고 있다.

둘째, 남한과 북한 사이엔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미국의 동

의나 허가를 받지 못해 북한과 약속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는 남한 탓이 크다.

1 ) 문재인,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발표｣,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2017~2018) 하

권 (서울: 대통령비서실, 2018), 423-426쪽; 문재인,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

령 연설문집  제2권 (2018~2019) 상권 (서울: 대통령비서실, 2019), 321-323쪽; 국방부 대북정책관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해설자료, 2018.9.19.; 2018 평양정상회담 준비위원회, ｢

2018 평양정상회담 결과 설명자료｣, 201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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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을 비롯한 패권경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미국은 한

국의 유일한 군사동맹이고 중국은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기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

등과 분쟁이 생기면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기 쉽다.

넷째,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역사 해석과 영토 문제에서 무역과 

군사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갈등과 분쟁이 금세 그칠 것 같지 않다.

1. 미중 패권경쟁

위의 불안과 위기 가운데 핵심은 미중 패권경쟁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

쇄 정책 때문에 한일갈등이 빚어지고, 북미관계가 교착되며, 남북관계가 후퇴하는 것

이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45년간의 냉전시대 미국의 지상목표는 ‘반공’이었

다. 미국은 소련의 팽창과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는 ‘봉쇄와 저지(conta inm en t and  

deterren ce)’ 정책을 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된 이후 미국의 제1목표는 중국

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급속하게 떠오르는 중국을 따돌리고 ‘세계 유

일의 초강대국’ 자리를 지키며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정책이다.

1) 중국의 급성장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을 실시하며 1980년 경제특구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W TO )에 가입했다. 

1978-2018년 40년간 연평균 10%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를 주도해온 ‘G 7 ’ 국가들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을 

2010년까지 따라잡았다. 1993년 캐나다, 2000년 이탈리아, 2005년 프랑스, 2006년 

영국, 2007년 독일, 2010년 일본을 추월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 D P)을 시장환율

(M ER )이 아닌 구매력평가지수(PPP)로 계산하면 2014년 미국까지 추월하고 세계 제1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에 앞서 2009년엔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1수출대국이 되고, 

2012년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무역대국이 되었다.

중국은 이러한 급속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국방비를 크

게 늘려왔다. 2000년대부터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연평균 12%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

며, 2010년부터는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군사강국들보다 두 배 이상의 군비를 지출

하고 있다. 미국에 맞서 해양 전력을 본격적으로 증강시키며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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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개입을 무력화하는 작전을 세워놓았다. ‘접근반대 및 지

역거부( / )’ 전략으로, 중국과 가까운 바다에서는 미국 함대의 접근을 막

고, 조금 더 먼 바다에서는 미국 함대의 작전을 방해하겠다는 내용이다.

중국은 2017년 10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공산

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는 ‘소강( )  

사회’를 이루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모든 인민이 함께 

부강해지는 ‘대동( ) 사회’로 나아간다는 내용이다. 육로와 바닷길로 각각 세계를 

연결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해온 ‘일대일로 ( )’ 정책을 바탕으로 세계 제1국가

가 되는 ‘중국의 꿈( )’을 이루겠다는 것이다.2)

2) 미국의 견제와 봉쇄

미국은 늦어도 1990년대 초부터 “새로운 경쟁국의 재등장”을 막기 위해 대외정책 

및 국방전략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해왔다. 특히 중국의 경쟁 국가인 일본을 

활용해왔다.

1996년 일본과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고, 1997년 일본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재무장을 막고 있는 ‘평화헌법’을 수정해 ‘정상국가’가 되도

록 촉구하면서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했

다. 2015년엔 일본과의 방위협력지침을 다시 개정하고, 2016년엔 일본 안보법제를 개정

하도록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협정과 2016년 한일 군사정보교류협

정(G SO M IA)이 맺어지고, 고고도미사일방어망(TH AA D) 남한 배치가 발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 SS) 핵심 내용은 미국이 “일본과 

호주 그리고 인도와 4각협력을 증진시켜” 중국을 봉쇄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인도-태평

양 전략’이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 클린턴 국무장관이 중국 견제와 봉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했던 ‘아시아 회귀(p ivot to  Asia)’ 또는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 전략

을 조금 수정한 것이다.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며 압박하는 데는 경제적 배경이 크다. 중국에게 1년 평균 

3,5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은 최근 5년간 일본에겐 연평

균 700억 달러, 남한에겐 200억 달러 정도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데, 동맹국이라는 

일본과 남한에도 압박을 가하며 자유무역협정(FT A )을 다시 협상하자고 했다.3)

2 ) 이재봉, ｢미중관계 및 남북관계의 변화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통권 84호(한국동북아학회, 2017), 

5-23쪽; 한광수,  미중 패권전쟁은 없다 (서울: 한겨레출판, 2019).

3 ) 이재봉,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와 남한의 중립 외교｣,  한국동북아논총  통권 70호(한국동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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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일 갈등

한국전쟁으로 냉전이 심화하자 미국은 일본과 1951년 안보조약을 맺었다. 1941-45

년 일본과 전쟁을 벌일 때는 소련과 연합했지만, 1947년부터 소련과 냉전을 치르면서

는 일본과 손잡게 된 것이다.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고 한국까지 끌어들이려 했지

만, 한국은 일본과의 적대관계를 풀기 어려웠다. 미국이 1951년부터 한일협상을 주선

하고 개입하며 압력을 행사했지만 이승만의 완고한 반일정책에 막혔다.

1) 1965년 한일협정의 문제점

이승만이 1960년 사월혁명으로 쫓겨나고 일본군 출신 박정희가 1961년 5.16쿠데타

로 정권을 잡자, 미국은 1962년부터 한일협정을 “미국정부의 최고 관심사”  또는 “가장 

급선무”로 삼고 한국과 일본을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한국은 협상에 적극 응했

지만, 야당과 대학생들의 저항과 반발이 몹시 컸다.

이런 과정을 통해 1965년 타결된 한일협정은 야당과 대학생들의 주장대로 몹시 “민

족 반역적이고 굴욕적이며 졸속적”인 것이었다. 첫째, 일본이 35년간의 식민통치에 대

한 사과나 배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한국에 유상과 무상채권을 포함해 모두 8억 달러

를 건넸는데,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독립 축하’ 및 ‘경제 협력’ 명

목이었다. 아직도 일본의 식민통치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이 적지 않은데, 당시 일본 정치인들이야 오죽했겠는가.

둘째, 독도 영유권, 징용자, 위안부, 원폭 피해자, 약탈 문화재 등에 관한 문제를 모

두 덮어버렸다. 독도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징용자와 위안부 문제 등이 최

근 다시 불거지게 된 배경이다.4 )

2) 2015-16년 한일 위안부 협정과 군사정보 보호협정

한일협정이 맺어진 1965년 이후 50년이 흐른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최종적

이고 불가역적” 위안부 협정을 맺었다. 일본이 10억 엔(약 100억 원)을 건네기로 했는

데, 1965년 그랬던 것처럼 배상이나 보상 명목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 명목이었다. 나

중에 문제가 될까봐 위안부 문제를 마지막으로 되돌릴 수 없이 해결한다고 선언하고, 

학회, 2014), 5-19쪽; 이재봉, ｢미중관계 및 남북관계의 변화 전망｣,  한국동북아논총  통권 84호(한국

동북아학회, 2017), 5-23쪽; 한광수, 앞의 책.

4 ) 이재봉, ｢한일협정과 미국의 압력｣,  한국동북아논총  통권 54호(한국동북아학회, 2010), 119-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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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이를 빌미로 비난이나 비판을 자제하자고 합의했다.

반세기가 흐른 뒤에 이렇게 또다시 “민족 반역적이고 굴욕적이며 졸속적”인 한일협

정이 되풀이된 것은 여전히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다. 급속도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

하고 봉쇄하기 위해서다. 미국이 2015년 일본과 방위협력지침을 다시 개정하고 2016

년 일본 안보법제를 개정하도록 이끌며 미일동맹을 강화하자, 이에 맞서 중국은 러시

아와 손잡고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군사협력을 강화했다.

이런 배경과 과정에서 미국은 다시 한국+미국+일본의 삼각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에 압력을 행사했다.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 껄끄러운 문제를 털어버리고 일

본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적극 동참하라는 것이었다. 크게 세 

가지가 추진되었다.

첫째, 앞에서 얘기한대로 2015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위안부 

협정이 맺어졌다. 둘째, 2016년 미국과 한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망(T H A A D ) 배치를 

발표했다. 겉으로는 북한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것

이다. 셋째, 2016년 한국과 일본 사이에 흔히 ‘지소미아(G SO M IA )’라 불리는 군사정

보 보호협정이 체결되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그리고 미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정보

가 자유롭게 교류되고 있어서 미국에 굳이 필요한 게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이 더 가

까워지도록 한 조치였다.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 때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국무회의

에서 ‘비공개 의결’이라는 ‘밀실 처리’에 따른 강력한 반발 때문에 중단되었다가, 2014

년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협정이 맺어진 데 이어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협의가 재개

되고 체결된 것이다. 이 모두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

이었다.5 )

3) 일본의 경제보복 배경

2017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촛불 민심’을 바탕으로 2018년 위안부 협정

을 사실상 파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합

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의 효용

성을 검토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도 2017년 대선공약에 포함된 것이었다. 

이와 아울러 한국 대법원은 2018년 일제 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판결했다.

이에 아베 일본 총리가 2019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 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

5 ) <미 정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특히 강조>, ≪한국일보≫, 2015.12.29., https://www.hankookilbo . 

com /N ews/Read/201512291685648427; <폐기 문턱까지 갔던 지소미아…우여곡절 끝에 ‘기사회생’>, ≪연

합뉴스≫, 2015.12.29., h ttps://w ww .yna.co .kr/view /A KR 20191122070700504?input=1179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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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과만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7월부터 문재인 정부

에 대한 비난과 함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시작했다.

아베가 도발하는 배경과 이유는 이것뿐만 아닐 것이다. 그의 불만과 분노 섞인 도발

엔 남한에 대한 경계와 증오뿐만 아니라 중국에게 추월당한 충격과 좌절, 남한에게도 

추월당할지 모를 당혹감과 불안, 그리고 북한 및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소외당하는 불

만과 초조함이 곁들여져 있는 것 같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지위를 지켜오다 2010년 

중국에 추월당했다. 2등자리를 중국에 내주고 3등으로 밀린 것이다. 일본은 1894-95

년 한반도에서 중국과 전쟁을 벌여 물리친 데 이어 1931년부터 중국 대륙을 침략하고 

점령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짓밟히고 쪼개졌던 중국에 1949년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

서서 1964년 핵무기를 개발했으며 1971년엔 유엔에 가입해 대만을 밀어내고 안전보

장이사회 상임이사국까지 되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형편없던 후진국이 1978년부

터 개혁개방으로 무려 30-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평균 10%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2010년 국내총생산(G D P)과 무역 규모에서 일본을 앞질러버린 것이다. 일본

은 중국이 급성장하면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중국 위협론’

을 2000년대 초부터 제기하며 몸부림쳤지만 말이다. 핵무기도 갖지 못하고 안보리 상

임이사국의 꿈도 실현시키지 못해 군사력으로나 외교력으로 중국에 밀리던 일본이 경

제력에서도 뒤지게 되면서 얼마나 크게 충격 받고 좌절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에도 쫓기는 상황이다. 1965년 한일수고 당시 한국경제는 일본의 1/30  

또는 3%  수준이었지만, 50여 년이 흐른 2018년엔 1/3 또는 30%  수준이었다. 한국의 

1인당 G D P는 1990년까지 일본의 40%  이하였지만, 2015년엔 90%였다. 2020년엔 

95% , 2025년엔 100% 로 따라 잡으리라 예상된다. 과거엔 한국에서나 세계에서나 일

본의 소니와 파나소닉이 전자제품의 상징이었지만, 이젠 한국의 삼성과 LG가 그 자리

를 차지했다. 쫓기는 미국이 추월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듯, 식민통치까지 했

던 일본이 따라잡으려는 한국을 경계하며 보복하는 것이라는 뜻이다.6 )

이에 덧붙여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시작된 한반도 대전환 시대에 남북한 및 

주변 4강대국 중에서 일본만 소외되었다. 북한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활발하게 정상회

담이 열리면서 김정은은 문재인과 3회, 트럼프와 3회, 시진핑과 4회, 푸틴과 1회 만났

다. 그러나 아베와는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아베의 요구에도 매몰차게 거절한 것

이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한반도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까운 

중국 대륙과 연결될 텐데 그게 실현되면 섬나라 일본은 더욱 고립될 것이다. 아베가 

6 ) W orld  Bank (https://w w w .w orldbank.org) data; In ternational M onetary Fund(https://w ww .im f.org/ 

external/index.htm ) data;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국제통계.



종교교육학연구, 제 61권

남북관계 진전을 방해하는 이유다.

3 . 북미관계 교착

1950년 일어난 한국전쟁을 69년이 지나도록 끝내지 못하고, 1953년 들어선 정전협

정을 66년이 흐르도록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하는 데는 북미 적대관

계 때문이다. 전쟁 당사국인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1979년, 한국과 중국은 1992년 국교를 정상화했고, 남한과 북한은 1991년부터 다양

한 협정과 정상회담 등으로 적대관계를 종식했다.

1) 북핵문제와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

미국이 한국전쟁을 끝내지 않거나 못하고 평화협정을 미루는 이유와 배경엔 이른바 

‘북핵 문제’ 보다 주한미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는 법적으로나 명목적으로

는 북한의 남침을 막거나 물리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거나 봉쇄하

는 데 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침략하지 말자거나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평화적으로 지내자는 협정이 맺어지면 주한미군이 더 이상 유지되어야 할 명분이 사

라지게 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면 미국의 중국 견제나 봉쇄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점진적으로 쇠퇴하는 미국이 급속도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거나 봉쇄하기 위해서

는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적대국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

이다. 역설적이게도 ‘호전적이고 침략적인’ 북한이 오래 전부터 군비 감축과 평화협정

을 줄기차게 요구해도,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미국이 한사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배

경이다.

2) 트럼프와 김정은의 공생전략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관계가 정체되어 왔

지만, 머지않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두 사람 서로의 필요성 때문이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협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크게 두 가지다. 노벨평화상을 받고 

대통령에 재선되는 것이다. 첫째, 트럼프는 2018년부터 노벨평화상을 받기 원했다. 얼

마나 수상을 원하면 체면 사납게 아베 일본총리에게까지 자신을 후보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겠는가. 2019년까지는 실패했다. 1950년 일어나고 1953년 중단된 한국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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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끝내면 된다. 무려 70년 만에 전쟁을 끝내는 것이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하며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핵무기 완전 폐기를 바꾸면 금상첨

화다. 2020년 10월 수상자로 발표되면 11월 대통령 재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트럼프는 2020년 11월 대통령 재선을 원한다. 언제든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

요한 쟁점은 경제다. 먹고사는 문제가 후보 선택의 제1 결정요인이란 말이다. 2017년 

1월 트럼프 집권 이후 2019년 11월 현재까지 미국 경제는 괜찮은 편이다. 그가 큰소

리치는 대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선거에서 더 유리

해지려면 이른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경제업적에 안보성과를 덧붙여야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는 길이 더 넓어진다는 뜻이다. 안보성과를 가장 얻기 쉬운 곳이 한반도

다. 앞에서 얘기했듯,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다. 주한

미군 철수는 트럼프의 2016년 대선 공약이다. 주한미군의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은 

급속하게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군산복합체( , 

m ilitary- industrial com plex)와 주류정치세력의 거센 저항과 반발이 있겠지만, 트럼프

는 국방비 절감을 내세우며 밀어붙일 뚝심을 지니고 있다.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국

교정상화까지 이룬 터에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는 주장으로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7 )

참고로, 2019년 11월 현재 트럼프 탄핵 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선 탄핵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될 수 있겠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 역시 트럼프와 협상을 통해 꼭 얻고자 하는 게 있다. 우선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기 원한다. 북한은 2016년부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목표

연도 2020년까지 성과를 내야 한다. 게다가 2017년 9월 수소폭탄 시험 및 11월 대륙

간 탄도미사일(IC BM ) 시험에 성공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2018년 4월 ‘경

제건설 총력집중’ 정책을 선언했다. 군사건설을 끝냈으니 경제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

다는 것이다.8 )

7 ) “Trump’s Big 10 foreign policy pledges — will he keep them?,” USA Today, N ovember 17, 

2016;https://www.usatoday.com /story/news/world/2016/11/17/trump-foreign-policy-cam paign-prom ises/9

3802880/; “Trump Orders Pentagon to Consider Reducing U .S. Forces in South Korea,” The New York  

Times, M ay 3, 2018,  https://www.nytimes.com/2018/05/03/world/asia/trump-troops-south-korea.html, 

8 ) <“화성-15형 시험발사 대성공... 국가핵무력건설 완수”>, ≪통일뉴스≫, 2017.11.30., h ttp://w w w . 

tongilnews.com /new s/artic leV iew .htm l?idxno=122948; <김정은,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새 전략

노선 천명>, ≪통일뉴스≫, 2018.4.21., h ttp://ww w.tongilnews.com /new s/articleV iew .htm l?idxno=12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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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풀 수 없고,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남한이든 중국이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나 협

력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이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세계은행(W orld Bank)

이나 국제통화기금(IM F)을 통해 북한에 투자가 들어가고, 일본의 식민통치 보상이나 

배상금이 들어갈 수 있게 된다.

3) 트럼프와 김정은의 협상전략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를 필요하면서도 쉽게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은 양쪽의 협

상전략 때문이다. 협상이란 주고받는 것이기에 자신은 될수록 적게 주고 상대로부터 

가능한 많이 받기를 원한다. 둘 다 협상의 귀재다. 트럼프는 회담을 취소하거나 뒤엎

는 등 ‘미친놈’처럼 굴며 상대의 양보나 굴복을 받아내는 ‘미치광이 협상술(m adm an  

theory)’을 구사한다. 김정은은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

고 가며 양보나 굴복을 받아내는 ‘벼랑끝 협상술(brinkm anship)’을 펼친다. 서로 협상

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 상대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밀고 당기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담판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4. 남북관계 후퇴와 악화

2018년 9월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은 매우 뜻깊었다.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적대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실질적 종전’을 선언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 치렀던 한국전쟁을 65년 동안 어정쩡하게 유지해온 정

전 또는 휴전 상태에서 벗어나 완전히 끝내자고 약속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시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직접 연설한 것

은 몹시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

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

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그림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9 )

1년이 흐른 2019년 11월 현재 남북관계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후퇴하

9 ) 문재인,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2권 (2018~2019) 상권(서울: 

대통령비서실, 2019), 321-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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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악화하고 있다. 첫째, 군사적 적대관계를 끝내기로 했지만, 남한은 국방비를 크게 

늘리며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수십 대를 도입하고 

있다. 북한은 2019년 2월 이후 거의 매달 한두 번 미사일이나 대포를 쏘아 올렸다. 둘

째, 남북 사이에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정상화하며, 

서해 경제공동특구와 동해 관광공동특구를 추진하는 등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기로 

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곧 

열고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준비모임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넷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북한은 남한을 향해 조롱과 비난만 보내고 있다.

남북관계의 후퇴와 악화는 남한 탓이 크다. 남한은 북한이 2019년 미사일을 비롯한 

새로운 무기 시험발사를 10여 차례나 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난하지만, 

먼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쪽은 남한이다. 남한은 1990년대

부터 적어도 20년 이상 최소한 10배 이상 북한보다 군사비를 더 많이 써왔으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크게 늘리고 있다. 특히 미국의 첨단무기를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다. 해마다 미국과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벌여온 가운데 2019

년까지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있다. 남북 사이에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허락을 받지 못해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

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미국의 눈치만 볼 뿐이다. 미국의 동의나 허가를 받지 못해 북

한과 약속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적대시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보다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군사비를 크게 늘리며 미국의 첨단 전투기를 많이 도입하는 것은 남한

이 1970년대부터 추구해온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아야 하고,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그렇다하더라도 남한의 군비증강을 북한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북한의 군사비는 

기껏해야 남한의 1/10 수준이고 많아야 미국의 1/100도 되지 않는다. 러시아나 중국

에서 첨단무기를 들여오지도 못한다. 러시아나 중국과 단 한 번도 합동군사훈련을 벌

이지 않는다. 남한의 군비증강과 한미군사훈련에 맞서 할 수 있는 대응이 핵무기와 미

사일 시험 ‘도발’ 밖에 없지 않은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철도와 도로 연결은커녕 금

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조차 하지 못하는 남한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조롱과 비난 

그리고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맞물려 진전될 수밖에 없다. 남한은 북한과 미국의 70년 적

대관계 사이에 끼어있기도 하다. 북미관계가 진전되면 남한은 뒤따라가면 되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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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되면 앞장서 이끌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 북한과 평화공존 및 통일을 추구하며 화해

협력을 진전시키려면 미국으로부터 동맹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기 마련이고,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공조’를 내세우면 북한으로부터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라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II.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교의 역할

앞에서 얘기했듯,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4월부터 남북정상회

담이 세 번이나 열리고 2018 6월 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금세 한반

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머지않아 통일이 이루어질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관계는 조금도 진전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와 맞물려 남북관계는 오히려 후퇴하며 악화하고 있다. 2019년 11월 현재 북

한은 남한과 모든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국

의 종교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마침 아래에서 소개하듯, 2019년 11월 북한 종

교단체들이 남한 종교계를 향해 호소문을 발표한 터다.

1. 종교의 이중성: 전쟁과 비폭력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비폭력과 평화를 지향하고 추구한다. 경전에서 폭력과 전쟁을 

부추기는 종교는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평화를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으로 추구하는 종

교는 많지 않다. 많은 종교가 목표로서의 평화는 중시하면서도 과정으로서의 평화는 

소홀히 해왔다.

인류 역사상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은 종교였다. 전쟁의 70-80%가 종교 때문에 일어

나고, 종교분쟁은 다른 분쟁보다 더 격렬한 충돌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았다. ‘성전(

: holy w ar)’이라는 이름으로 크고 작은 전쟁이 얼마나 숱하게 저질러졌는가. 주로 

종교 간의 불화가 전쟁을 불러왔다.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성취한다는 명분으로 종교

마저 전쟁을 용인하거나 선호해온 것이다.10 )

10 ) 이케다 다이사쿠⋅요한 갈퉁 저, 손대준 역,  평화를 위한 선택 (서울: 신영미디어, 1997), 제4장; 이

재봉, ｢글렌 D . 페이지의 비폭력 정치론｣, 안청시 편,  비살생정치학과 지구평화운동 (서울: 집문당, 

2004), 114-115쪽; 이재봉, ｢종교와 평화: 원불교의 비폭력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78집(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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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대종교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을 차지하는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서양에서 일어

나 200여개 국가에 퍼져있고, 힌두교와 불교는 동양에서 일어나 120개 안팎의 국가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특히 호전적이다. 역사적으로 

큰 전쟁은 대부분 이들 유일신 종교에서 시작되었다. 기독교도와 이슬람교도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며 서로 싸우고, 기독교 안에서는 천주교도와 개신교도가 같은 예수를 

따르며 서로 다투고, 이슬람교 안에서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같은 알라를 섬기면서 원

수처럼 서로 죽이기도 한다. 이들은 다른 종교나 교파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성과 편협

성을 보이며 다른 교도들을 개종시키려고 하거나 죽여 없애려고까지 하지 않은가. 모

든 종교와 교파가 사랑과 평화를 내세우면서도 증오와 살육을 저지르고 있으니 지독

하게 역설적이요 모순이다. 인류가 풀어야 할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폭력과 전쟁에 맞서 비폭력 평화 사상과 이론을 추구하고 실현해온 

사상가와 운동가들도 대부분 종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비폭력운동의 상징이랄 수 있

는 톨스토이(Lev N . Tolstoy)와 간디(M ahatm a G andhi) 그리고 킹(M artin  Luther  

K ing)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선 함석헌을 꼽을 수 있다.

톨스토이는 기독교인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무저항’을 실천해야 된다고 주장했

다.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 신을 믿고 성서를 읽으며 비폭력 사상을 발전시켰다. 그

가 특히 큰 깨달음을 얻은 대목은 산상설교라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 39-40절이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누가복음 6장 29절

도 이와 비슷하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

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톨스토이에 앞서 퀘이커 교도들(Q uakers)도 위와 같은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권력

의 악행에 대한 무저항’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폭력과 칼이라는 수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악에 대한 무저항, 온유, 온건, 평화 애호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리스도의 가

르침은,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로지 평화와 조화와 사랑의 모범을 보여 세상에 전

파될 수 있다”고 했다.11 )

간디는 힌두교도로서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아 비폭력저항 이론을 다듬고 실천에 옮

겼다. 톨스토이가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만 기독교 경전을 공부하며 가르침을 받은 기

독교인이라면, 간디는 힌두사원에 다니지 않으면서 힌두교 경전을 즐겨 읽은 힌두교도

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8), 237쪽에서 재인용.

1 1 )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저, 박홍규 역, 신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파주: 들녁, 2016), 37-57쪽; 

이재봉, ｢촛불시위를 통해 본 비폭력 저항의 이론과 실천｣,  한국동북아논총신 통권 87호(한국동북아

학회, 2018년 6월), 138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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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간디가 영국에서 법을 공부할 때, 스무 살이 되도록 읽지 못해 부끄러웠다고 고

백하며 읽었던 힌두교 경전이  바가바드 기타 다. ‘신의 노래 (the  song of G od)’ 또

는 ‘하느님의 노래 (the song of H eaven)’라는 뜻을 지닌 이 경전은 간디의 ‘정신적 

참고서 (sp iritua l referen ce book)’ 또는 ‘일상 지침 (da ily  gu ide)’이었다. 그가 1,000

번 이상 읽었으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간디의 사상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저

작일 뿐만 아니라 톨스토이, 간디, 킹에게 영향을 준 쏘로우 (H enry D avid  Tho reau )

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 저작이며, ‘한국의 간디’로 불린 기독교인 함석헌도 번역했던  

바가바드 기타 의 가장 큰 가르침이 바로 비폭력이다.12 )

2. 남한 종교계를 향한 북한 종교기관의 호소

위와 같이 남북관계가 후퇴하고 악화하는 상황에서 2019년 11월 북한 종교단체들

이 남한 종교계를 향해 호소문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

가 11월 10일 “파사현정, 권선징악의 실천행에 나서자!”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

의 격문을 발표했다.

“남녘의 불자들이여! 부처님 가르치신 중도는 침묵이 아니라 실천이다. 현실을 

바로 보고 옳은 것을 위해 과감한 실천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제자의 모

습이고 역할이다. 파사현정, 권선징악의 실천행에 나서자! 정의에 손을 들어주는 

시국선언으로 초불민심에 힘을 더해주자! 보수의 부활은 암흑이고 적페 (적폐)의 

잔존은 고통이다. 초불 (촛불)  민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권력찬탈에 미쳐날뛰는 악

의 본당 <자한당>을 단호히 징벌하자! ... .. 보수와 야합하여 민심에 역행하는 정

치검찰을 력사의 심판대에 끌어내자! 온갖 괴담으로 적페 청산의 민의에 전면 도전

하는 보수언론과 매문가들을 발설지옥에 처넣자! 종교인의 탈을 쓰고 보수패당과 

야합하여 사회적 갈등과 분렬을 조장하는 사이비 종교인들을 신성한 교단에서 단

호히 축출하자! 불교를 모독하고 온갖 악행으로 종교를 더럽히는 전광훈을 지옥으

로 보내자! .. ... 남녘의 전체 불자들은 보수적페 청산의 초불을 자등으로, 법등으로 

높이 들고 공정한 사회, 현세의 불국토를 일떠세우기 위한 현실 참여행에 적극 떨

12 ) Louis F isher, T he L ife o f M ahatm a G andhi (N ew  Y ork: H arper &  R ow, 1983), pp . 29-37; R obert 

L . H olm es, ed ., N onvio lence in  Theory and Practice (Beltm ont, C aliforn ia: W adsworth , 1990), p . 8; 

D oris H unter, “O n the Bhagavad-Gita” in  Robert L. H olm es, ed ., N onvio lence in  Theory and  

Practice, pp . 16-19; 이재봉, ｢촛불시위를 통해 본 비폭력 저항의 이론과 실천｣,  한국동북아논총신 

통권 87호(한국동북아학회, 2018년 6월) , 139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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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나서야 한다. 정의를 웨치는 (외치는)  민의에 화답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보수

적페 청산의 범종을 높이 울리자! . .... 새 정치,  새 사회, 새 생활에 대한 남녘겨레

의 지향과 열망이 활화산처럼 분출하는 정의의 광장에 용약 나서자! 파사현정, 권

선징악의 과감한 실천으로 악의 무리들을 징벌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통일되

고 평화번영하는 현세의 지상정토를 세우기 위하여 용맹정진하자!”1 3 )

11월 14일엔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가 나섰다. “지금 ‘유신’독재의 후예들, 

사탄의 무리들이 정의와 신앙에 도전하여 최후 발악하고 있다”며 “보수세력의 추악한 

정치시녀로, 적페의 파수군으로 전락된 사이비 종교인들이 주님의 이름과 ‘성령’을 더

럽히고 있으며 천벌을 받아 마땅한 적페세력들이 오히려 억울하게 루명을 쓴 죄인인

양 흑백을 뒤집으며 후안무치하게도 초불민심을 ‘심판’하겠다고 미친 듯이 날뛰고 있

다”고 했다. 그리고 “반보수, 적페청산은 초불민심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책무이며 주님

의 소명이다. 성직자이건, 수도자이건, 평신도이건 반보수, 적페청산에 한사람같이 떨

쳐나서자”면서,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소란케 하는 사이비종교

집단을 신성한 교단에서 척결하자”고 호소했다.

11월 15일엔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가 격문을 발표했다. “‘만국병마’를 등에 

업고 저들의 권력탈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도탄에 빠진 민생은 아랑곳없이 더 많은 

혈세를 미국 상전에게 섬겨 바치려고 갖은 추태를 부리다 못해 섬나라 쪽발이들의 오

만방자한 망동을 비호 두둔해 나서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자한당’을 비롯한 적페무

리들”이라며, “진정으로 광제창생, 제세안민을 바라는 천도교인이라면 오늘의 엄중한 

시국 앞에 시지불견할 것이 아니라 반파쑈 민주화와 사회적 정의를 위한 운동에 앞장

서온 선배동덕들처럼 불의와 악의 무리들을 징벌하기 위한 정의로운 반보수, 적페청산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은 안중에도 없

이 물욕지심에만 미쳐 날뛰는 사대매국노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자”면서, “적페청산에 

전면도전하는 검찰과 보수언론을 력사의 심판대에 끌어내자”고 호소했다.1 4)

이처럼 북한 종교기관들은 남한 사회를 어지럽히며 반북적 언행을 일삼는 <한국기

독교총연합회>  대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개신교를 겨냥해 “종교인의 탈을 쓰

고 보수패당과 야합하여 사회적 갈등과 분렬을 조장하는 사이비 종교인들을 신성한 

교단에서 단호히 축출하자”거나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소란케 

13 ) <북 조불련, 남 불자들에 격문.. . ‘제2의 촛불항쟁에 뛰어들자>, ≪통일뉴스≫, 2019.11.12., h ttp:// 

w w w .tongilnew s.com /new s/articleV iew .htm l? idxno=130410.

14 ) <북 종교협회들, ‘반보수‧적폐청산 투쟁’ 촉구 격문 발표>, ≪통일뉴스≫, 2019.11.17., h ttp://w w w . 

tongilnew s.com /new s/articleV iew .htm l? idxno=13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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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이비종교집단을 신성한 교단에서 척결하자”고 호소했다. 아울러 “섬나라 쪽발이

들의 오만방자한 망동을 비호 두둔해 나서고 있는 자유한국당”, “보수와 야합하여 민심

에 역행하는 정치검찰” 등 적폐청산에 전면 도전하는 세력을 징벌해달라고 촉구했다.

3. 평화 정착을 위한 남한 종교의 역할

한국의 종교는 오래 전부터 민족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불교는 조선시대에 탄압을 받으면서도 의병운동을 주도했다. 천도교는 조선 말기 봉

건 잔재에서 벗어나는 민족운동을 이끌었다. 개신교와 천주교는 근대화운동에 앞장

섰다.15 )

해방 이후 냉전시대엔 일부 종교인 또는 종교학자들이 해외에서 제한적이나마 북한

과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위해 힘썼다. 1990년대 초 세계적 냉전종식과 아울러 남북 

정부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1990년대 중반 북한 식량난이 널리 알려지자 남한 종

교계의 역할이 커졌다.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을 비롯한 구호물자를 지원하는 데 종교

가 앞장섰다. 북한에 대한 선교 또는 전도를 염두에 둔 활동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다. 정부 차원에서나 종교계를 비롯한 민간 차원에서나 교류와 협력이 

전면 중단되었다. 종교계가 앞장서온 인도적 대북지원조차 중단된 것이다.

이런 터에, 앞에 소개했듯 2019년 11월 북한 종교단체들이 남한 종교계를 향해 ‘정

치적’ 호소문을 발표한 것이다. 불교, 천주교, 천도교 순이었다. 호소문에 명시된 <한

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전광훈 목사뿐만 아니라 남한의 극우 개신교계가 반북적 언

행을 일삼는 것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개신교는 빠뜨린 것 같다.

남한 종교계가 이러한 내정간섭 같은 정치적 공세에 즉각적이거나 직접적으로 대응

할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호응하면 ‘북한의 사주’라는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극우 개신교의 반평화

적 언행에 맞서 꽉 막힌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종교의 역할이나 과제를 고

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2019년 현재 한반도 안팎의 불안한 정세 가운데서 평화를 정

착시키는 길에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과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인데, 이

에 관한 남한 종교의 역할을 제안한다.

15 ) 임현진, ｢천도교의 통일운동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 2019 한국평화종교학회 추계학술대회(2019. 

9.6., 선문대학교 국제회의실) 발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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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 만들기를 위한 천주교의 역할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했듯,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

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한국전쟁부터 끝내면서 한반도평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1950년 시작되고 1953년 멈춘 전쟁을 미국과 북한의 갈등으로 완

전하게 종식하지 못하고 있는 극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미

국-중국, 중국-남한, 남한-북한 사이의 전쟁은 끝났지만, 북한-미국 사이의 전쟁만 미

국의 거부로 끝나지 않고 있다.1 6)

북한과 미국이 1948년부터 시작된 적대관계를 끊고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자고 

2018년 합의했지만, 70여년의 적대관계를 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2018년 사상 최

초의 북미정상회담은 남한의 ‘중재’로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다리를 놓은 것이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자, 김정은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국회)에서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

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라는 시정연설을 통해 12월 말까지 미국의 용

단을 기다려볼 것이라며,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 지도자를 비난했다. “남조선당국은 추

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

면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여야 합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또

는 ‘촉진자’역할을 조롱하고 거부한 것이다.17 )

사실 남한당국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남한

이 북한 편으로 치우치는 듯하면 남한 보수세력과 미국으로부터 친북적이라거나 한미

동맹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비판을 듣고, 반대로 남한이 미국 편으로 기우는 듯하면 남

한 진보세력과 북한으로부터 외세 의존적이라거나 ‘우리민족’을 중시하라는 비판을 듣

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북한이 미국을 비판하고 노골적으로 남한의 ‘중재자’ 역할을 거부하는 마당

에선 다른 중재자가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대화와 협상이 막히면 탁월한 중재자가 필

요한데, 이 상황에서 가장 영향력이 클 적임자는 교황이라 생각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이래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콜롬비아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에 막후 역할을 하는 등 국제적 갈등 해소와 화해 진전을 위해 

16 ) 문재인,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 발표｣,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2017~ 2018) 하

권(서울: 대통령비서실, 2018), 423-426쪽.

1 7 ) <김정은, ‘올해 말까지 인내심갖고 용단 기다려 볼 것’> , ≪통일뉴스≫, 2019.04.13., h ttp://w w w . 

tongilnews.com /new s/artic leV iew .htm l?idxno=12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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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기여해왔다. 이런 전력이 있는 그를 남한 천주교의 최고지도자 김희중 대

주교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의 교황청 특사로 만나 남북 화해의 중재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바티칸에서 교황을 만나 김정

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그로부터 “김 위원장이 공식 초청장을 보내

주면, 나는 갈 수 있다”는 화답을 받았다. 교황의 한반도 사랑은 각별하다고 한다. 계

기가 있을 때마다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순례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한반도 평화

를 위한 메시지를 발표한다는 것이다. 2019년 4월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1주년 기

념식이 열릴 때는 영상 메시지를 판문점 행사장에 보내 “인내심을 갖고 지속해서 화합

과 조화를 추구한다면 분단과 대립을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기도 했다.18 )

이렇듯 세계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왔으며 한반도평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교

황에게 1950년 시작되고 1953년 멈춘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북한과 미

국 사이의 중재자로 나서도록 하는 게 절실하다. 남한의 대주교와 대통령의 요청에 이

어 모든 천주교 지도자와 교도들이 청원운동을 벌이면 교황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2)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천도교의 역할

북한과 미국 사이의 적대관계를 푸는 데 천주교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

럼, 남한과 북한 사이의 단절된 대화를 잇는 데는 천도교가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인도적 대북지원을 포함한 남북 간 모든 종류의 교류와 협력이 중단되고 

대화조차 단절된 상황에서 남한 천도교는 북한 천도교와 물밑 접촉을 통해 상대적으

로 쉽게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천도교는 북한에서 종교기관이자 정치단체

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천도교는 ‘조선민족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북한에서 민족종교로 받들어지면서 신자

가 약 15,000명으로 가장 많다. 남한에서는 100만명 안팎의 신도를 갖고도 이른바 ‘소

수종교’에 속하지만, 북한에서는 ‘최대종교’인 것이다. 1946년 천도교도들이 조직한 

<천도교청우당>이라는 정당까지 있다. 2019년 현재 천도교도들 가운데 남한의 국회

의원과 같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20여명으로 전체 680여명의 3% 를 차지한다. 다

른 종교에 비해 활동이 다양하고 활발한 배경이다. 

북한에서 천도교의 위세나 영향력이 큰 이유는 무엇보다 김일성 집안과 천도교 지

18 )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 땅을 밟는 그날까지!>, ≪가톨릭평화신문≫, 2019.12.25., h ttp://w ww .cpbc. 

co .kr/CM S/new spaper/view _body.php?cid=769115& path=201912;

    <김희중 대주교 “북미관계 급진전 시 교황 방북에도 긍정 신호”> , ≪연합뉴스≫, 2019.02.24., h ttps:// 

w w w .yna.co .kr/view /AK R20190224002100109?input=1179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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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들의 개인적 인연이다.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과 항일독립운동 동지로서 김일성

의 중학교 스승이 천도교인이었다. 김일성이 1926년 독립군 간부 양성을 위한 군사정

치학교인 만주 화성의숙에 들어간 것은 그해 사망한 아버지의 유언과 아버지 동지들

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는데, 화성의숙 교장이 천도교인 최동오였다.

북한의 김일성과 남한의 최동오는 194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회의에서 다시 만

났고, 1950년 한국전쟁 중 서울을 점령한 북한 인민군들은 김규식, 안재홍, 조소앙 등

과 함께 최동오를 북한으로 모셔갔다. 소위 ‘남북’한 것이다. 그리고 최동오의 아들 최

덕신과 류미영 부부가 1986년 북한으로 망명했다. 최덕신은 남한에서 육군사관학교장

을 지내다, 한국전쟁 중 사단장으로 북한 인민군과 싸웠고, 휴전회담 때는 한국군대표

를 맡았으며, 군단장을 지내다 중장으로 예편했다. 그 뒤로는 베트남대사, 외무부장관, 

서독주재 대사로 일하다 1967년 천도교 교령 자리에 올라 한국종교협의회장을 맡았다. 

이런 사람이 1976년 미국에 건너가 살다 1986년부터 평양에 정착한 것이다.19 )

나아가 1997년 남한의 오익제 천도교 교령이 월북하고, 2019년 7월엔 최덕신과 류

미영 부부의 아들 최인국 동학민족통일회의 대외협력위원장이 북한으로 올라갔다. 최

인국은 월북을 앞두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70년 이상 살았는데 지금 분위기가 통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분위기가 아니냐. 북한의 청우당을 교두보 삼아 종교적 차원의 통

일운동을 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송범두 남한 천도교 교령은 “북한에서 

청우당이 제대로 앞장선다고 하면 통일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인국

이 북한에서 “통일의 앞잡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며 조심스레 

기대감을 드러냈다.2 0)

이와 같이 북한 천도교는 종교기관이자 정치단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남한 천도교는 남북 교류와 협력 분야에서 활발하게 앞장서온 종단이다. 동학민족통일

회의 대외협력위원장을 지낸 남한 천도교도 최인국이 북한 청우당에 몸담게 되었으니, 

이를 통해 천도교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9 ) 이재봉,  두 분으로 보는 북한  (서울: 평화세상, 2008), 369-390쪽.

2 0 ) <천도교 “최인국씨 월북 유감… 청우당 위원장 활동 예상”> , ≪연합뉴스≫, 2019.07.09., h ttps:// 

w ww .yna.co .kr/view /A KR 20190709105851005?input=1179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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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stract

The Ro le of R eligions fo r Peace and  U nification in  th e  

E ra  o f G reat Transition around th e Korean  Peninsu la

                             

Lee, Jaebong

W onkw ang U niversity

In ter- K orean  sum m it and  N orth  K orean- A m er ican  sum m it in  201 8  b rough t abou t g rea t  

changes in  and  a round  th e K orean  Pen in su la. W ith  th e b reakdow n  o f th e  second  N orth  

K orean- A m er ican  sum m it in  2019 , how ever, th e  p en in su la  ha s fa llen  in to  in s tab ility  and  

cr isis .  T he  m ost u rgen t ta sk  fo r  p eace  on  th e p en in su la  is end ing  th e  K orean  W ar w h ich  

b egan  in  1950  and  m ak ing  a  p eace  trea ty . T he  ro le o f re lig ion s  in  Sou th  K orea shou ld  

in c lude h e lp ing  to  m ed iate to  end  th e  K orean  W ar b e tw een  N orth  K orea  and  th e  U n ited  

S ta te s, and  he lp ing  to  facilitate to  re sum e d ia logues  b e tw een  Sou th  and  N orth  K orea s.

K ey w ord s:  g rea t tran sition  on  and  a round  th e K orean  P en in su la , end ing  th e  K orean  

W ar, p eace  m ak ing , th e  ro le  o f re lig ion s . m ed ia to r, fac ilita to r


